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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해수청,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

- 여객선 운항횟수 212여회 증회, 14만3천명 이용 예상 -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김태환)은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섬 주민의
원활한 수송을 위해 1월 24일(금)부터 2월 2일(일)까지 10일간 설 연휴
연안여객선 특별교통 대책을 추진한다.

목포해수청은 대책기간 동안 증선ㆍ증회를 통해 평소보다 212여 회가
증가된 2,441회를 운항하여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.

귀성객이 몰리는 완도-청산 및 당목-서성 항로는 여객선 1척이 각각
추가 투입되고, 남강-가산, 화흥포-소안 등 총 8개 항로는 운항횟수가
늘어난다.

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이용객은 최근 5년 평균보다 2% 증가한 14만
3천명으로 전망되며, 특히 1월 28일(화), 29일(수)에는 일 2만9백여 명이
몰리면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목포해수청은 설 연휴에 앞서 여객선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
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, 대책기간 중에는 특별교통 대책반을
운영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.

목포해수청 관계자는 “설 연휴 안전하고 원활한 해상교통 제공을 위해
최선을 다하겠다.”며 “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, 출항
10분 전에는 승선을 완료하는 등 여객선 승하선 혼잡에 대비를 당부
드린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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